
‘석ㆍ박사 학위논문을 재구성하여 
투고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지난 8월 25일(월)에 개최된 학회 본부 및 편집위원회 임원 회의에서, 이미 이전 이사회에서 논의된 바 있었던 안건으

로, 학위논문(석ㆍ박사)을 재구성하여 투고한 논문에 사사표기를 제시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한국연구재

단에 문의한 바, 사사표기가 없는 논문은 자기표절에 해당하므로 사사표기를 제시하는 것이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학회는 제34권 제6호(9월 30일자 발행)부터 학위논문(석ㆍ박사)을 재구성하여 투고한 논문의 경우, 한국연구

재단의 방침에 따라 사사표기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논문 투고자가 사사표기를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국과학교육학회 연구윤리규정 ‘제4조(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 2) 표절은 이미 발표된 학문적 내용과 결과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를 위반하는 것으

로 간주하여 게재불가로 판정하게 될 것이며, 차후에 이에 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논문 투고자가 논문 철

회 및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사표기는 자유롭게 학위논문임을 명기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 학위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였거나 거의 대부분의 문구를 사용하였을 경우

* 본 논문은 ◯◯◯의 201◯년도 석(박)사 학위논문에서 발췌 정리하였음

￭ 학위논문의 연구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이론적 배경과 결론 및 논의를 재구성하였을 경우

* 본 논문은 ◯◯◯의 201◯년도 석(박)사 학위논문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구성하였음

※ 만약 학술지에 게재되는 시점이 학위논문 게재일(학위 수여일) 이전의 경우에는 사사표기는 필요 없습니다. 하

지만 학위논문 자체의 표절 시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각 대학의 연구 윤리에 따르기 바랍니다. 

※ 만약 학술지에 게재되는 시점이 학위논문 게재일(학위 수여일) 이후의 경우에는 위 예시와 같은 사사표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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